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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전력 전송 및 
Energy Harvesting 스마트팩토리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구현을 위한 MHz-band 전력변환단 연구 김동민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 능동회로 피드백 변압기를 적용한 CMOS 전압제어 발진기 및 주파수 합성기 설계 이희성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레이다/원격탐사 삼각파 주파수 변조 합성 개구 레이다를 활용한 다채널 지상 이동 표적 탐지 강영근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레이다/원격탐사 High Resolution Vector-Sum Phase Shifter Design for MIMO Radar 
Transceiver

박건호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IoT 및 센서네트워크 웨어러블 응용을 위한 소프트 전자기 소자 정훈엽 교수
(부산대학교)

안테나 이론 및 기술 mmWave On-Chip Antenna Arrays and VO2-Based Reconfigurable RF 
Devices for B5G/6G Applications

이승윤 박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전파전파 및 전자파 산란 Progress in Development of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 (RIS) and 
Antennas with Glass Substrates for RF Applications

이창형 박사
(Corning)

안테나 이론 및 기술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의 구조 단순화 방법과 응용 남용현 박사
(KCC글라스)

EMI/EMC/EMP 압축 센싱 기반 원통 모드 필터링을 활용한 18 GHz 이상 대역 EMC 시험장 평가 기법 박세호 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 전력 전송 및 Energy Harvesting)

스마트팩토리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구현을 위한 MHz-band 전력변환단 연구
김동민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과 함께 생산 라인 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는 한 라인에 수백 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되며, 기존 유선 전력 공급 방식은 대규모 배선 공사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낮은 설비 유연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거리 무선전력전송
(WPT, Wireless Power Transfer) 기술 적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자기유도형 무선충전은 수 cm 수준의 짧은 거리와 정밀한 코일 정렬이 요구되어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RF 기반 자기공진형 무선전력전송은 MHz 대역의 공진 현상을 이용하여 수십 cm 이상의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전송이 가능하며, 하나의 송신기로 다수의 수신 장치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높은 Q-factor 공진 회로를 활용해 결합계수가 낮아도 높은 전송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용 자기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최적설계 기법을 분석하고, 고주파 동작에 적합한 
Class E 기반 신규 전력변환 토폴로지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회로는 전력변환 효율 향상, 비용 절감, 유지보수성 향상, 
설비 배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반도체·자동차·바이오·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술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 2026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조교수
- 2024 ~ 2026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창의연구소 연구원
- 2020 ~ 2024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
- 2018 ~ 2020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 2014 ~ 2018 :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사 

(마이크로파/밀리미터파 능동회로)

피드백 변압기를 적용한 CMOS 전압제어 발진기 및 주파수 합성기 설계
이희성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LO (Local Oscillator) 신호는 기저대역 신호에 대한 고주파 대역 변·복조를 위해 사용되는 
신호원이다. LO 신호의 위상잡음은 지터 (Jitter)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EVM (Error Vector Magnitude) 
특성을 열화시킨다. 따라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고차 변조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는 저위상잡음 및 저지터 특성의 
LO 신호가 필수적이다. 위상고정루프 (Phase-Locked Loop) 주파수 합성기의 전체 위상잡음 특성은 루프 대역폭 
이내의 오프셋 주파수에서는 레퍼런스 클럭의 위상잡음 특성, 루프 대역폭 밖의 오프셋 주파수에서는 전압제어 발진기 
(Voltage-Controlled Oscillator)의 위상잡음 특성이 주로 반영되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전력·저위상잡음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밀리미터파 고속 무선통신용 주파수 합성기와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피드백 변압기를 적용한 
저위상잡음 전압제어 발진기 회로를 설계하였다. CMOS 공정을 활용하여 Integer-N 위상고정루프를 구현하였으며, 
특히 피드백 변압기를 포함한 전압제어 발진기 구조를 통해 발진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낮은 전원 전압에서도 안정적인 
회로 동작을 검증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구현된 전압제어 발진기 및 주파수 합성기의 회로 설계 기법과 및 측정 결과를 
소개한다.

- 2026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조교수
- 2022 ~ 2026 : 삼성전자 (Samsung Research 6G연구팀) Staff Engineer
- 2020 ~ 2022 : SK하이닉스 (DRAM설계) 책임
- 2014 ~ 2020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
- 2008 ~ 2014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사

(레이다/원격탐사)

삼각파 주파수 변조 합성 개구 레이다를 활용한 다채널 지상 이동 표적 탐지 
강영근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최근 소형, 경량 저전력 특성을 갖는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레이다 기반의 합성개구레이다 (SAR) 시스템이 
무인기 및 소형 모빌리티 탑재용 감시 센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발표는 FMCW 레이다를 활용한 진행방향 
간섭계 (Along-Track Interferometry, ATI) SAR 시스템의 설계 및 하드웨어 구현부터 이를 활용한 지상 이동 표적 
탐지 (Ground-Moving Target Indication, GMTI) 기법까지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삼각파 주파수 변조 FMCW 
레이다를 활용한 효율적인 다채널 구현은 기존 펄스 레이다 기반 시스템 대비 구축 비용과 복잡도를 크게 낮추면서도, 
위상차를 이용하여 정지된 배경 클러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동 표적의 위상 정보를 활용하여 표적의 탐지는 물론 
속도까지 정확하게 추정한다. 본 연구 결과는 초소형 고해상도 레이다를 활용한 차세대 지상 감시 및 정찰 시스템의 
상용화에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세션을 통해 해당 레이다 시스템의 실증적 가치와 향후 드론 및 무인기 등 
소형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6 ~ 현재 : 한국항공대학교 전자및항공전자전공 조교수
- 2024 ~ 2026 :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
- 2018 ~ 2024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
- 2014 ~ 2018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레이다/원격탐사)

High Resolution Vector-Sum Phase Shifter Design for MIMO Radar Transceiver
박건호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본 논문은 밀리미터파 MIMO 레이더용 고해상도 위상 제어를 위해 nested vector-sum phase shifter(VSPS) 
구조와 peak-error-smoothing(PES) 기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인 VSPS는 I/Q 신호의 크기 비율을 조절하여 원하는 
위상을 합성하므로, 넓은 대역과 작은 면적 구현에 유리하다. 그러나 I/Q mismatch와 I/Q gain-weighting error가 
직접적으로 출력 벡터의 위상 및 이득 오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높은 위상 해상도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출력 벡터를 두 개의 내부 벡터로 분해하고, 각각을 독립적으로 vector modulation
한 뒤 다시 합성하는 nested VSPS 개념을 소개하고, 두 sub-VSPS의 phase code를 의도적으로 약간 다르게 
설정하여, 특정 phase state에서 집중되는 peak error를 평균화하는 PES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안된 기법들을 
적용하여 제작된 프로토타입 회로는 77GHz 대역에서 8-bit phase resolution을 달성하고, 측정 결과 최소 0.33° 
RMS phase error와 0.07dB RMS gain error를 보였다.

- 2026 ~ 현재 : 한국항공대학교 AI융합대학, 조교수
- 2023 ~ 2026 : 삼성전자 S. LSI 사업부, Staff Engineer
- 2017 ~ 2023 : KAIST 박사 (전기 및 전자공학부)
- 2012 ~ 2017 : 한양대학교 학사 (융합전자공학부)

(IoT 및 센서네트워크)

웨어러블 응용을 위한 소프트 전자기 소자
정훈엽 교수 (부산대학교)

웨어러블 응용을 위한 소프트 디바이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센서와 LED와 같은 소프트 DC 디바이스는 
널리 구현되어 왔다. 반면 소프트 전자기 디바이스는 전자기 특성이 기하 구조에 크게 지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다. 예를 들어, 기계적 변형은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를 변화시켜 통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체는 높은 유전율과 고유 손실을 가지므로 전자기 디바이스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mmWave 영역에서는 
손실 매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웨어러블 전자기 디바이스 구현에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3D 구조를 통해 손실이 없는 공기 영역 내에 전자기 공진을 형성함으로써, 손실이 큰 인체 피부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소프트 3D 마이크로파 플라즈모닉 공진기를 소개한다. 또한 이 공진기를 무선으로 변형률의 
크기와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트레인 센서에 적용한다. 더불어 무선 통신을 위한 주파수 선택적 투과 
특성을 갖는 웨어러블 EMI 차폐 메타표면을 제시한다. 변형 제어층을 통합함으로써 굽힘과 신장 등 다양한 기계적 
변형 하에서도 2.4 GHz 선택적 투과 특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기하 구조 기반 전략은 미래 웨어러블 전자기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유망한 방향을 제시한다.

- 2026.03 ~ 현재 : 부산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조교수
- 2024.05 ~ 2026.02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2022.09 ~ 2024.04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후 연구원
- 2016.03 ~ 2022.08 :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박사
- 2012.03 ~ 2016.02 :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사

(안테나 이론 및 기술)
mmWave On-Chip Antenna Arrays and VO2-Based Reconfigurable RF Devices 
for B5G/6G Applications
이승윤 박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6G 및 자율주행 등 차세대 무선 통신의 구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30-300 GHz의 mmWave 및 Sub-THz 
대역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주파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테나 설계, 무선 통신을 위한 차세대 물질, 패키징 기술 등 여러 분야가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차세대 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mmWave/Sub-THz 온칩안테나 어레이, 
상변화 물질 기반 재구성형 RF 소자 기술을 간략히 소개한다.
본 발표에서는 빔조향 특성을 나타내는 60/100 GHz 대역 실리콘 기반 온칩 안테나 소자 및 배열을 소개한다. 
미세가공공정을 통해 기판 집적 공기 캐비티를 형성함으로써 단일 소자에서 80% 이상, 배열에서 60% 이상의 방사 
효율을 달성하였다. 또한 상변화 물질인 VO2를 활용한 재구성 가능한 표면 연구와, 정밀한 안테나 특성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한 6축 로봇 기반 측정 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 2022 ~ Present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과정
- 2025 : Tesla, Ph.D. Internship
- 2020 ~ 2022 : 삼성리서치, 선임연구원
- 2018 ~ 2020 :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6 ~ 2018 : POSTECH, 석사
- 2012 ~ 2016 : 고려대학교, 학사

(전파전파 및 전자파 산란)
Progress in Development of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 (RIS) and 
Antennas with Glass Substrates for RF Applications
이창형 박사 (Corning)

This work presents the development of glass-based RF components for millimeter-wave (mmWave) 
applications, including passive and active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 (RIS) as well as glass-based 
antennas. These approaches leverage the intrinsically low-loss characteristics of glass substrates to improve 
RF performance.
Multilayer glass structures are utilized to enable low loss, scalability, and mechanical robustness, making them 
suitable for high-frequency systems. The demonstrated technologies support effective electromagnetic wave 
control and flexible system design.
Overall, this work highlights the potential of glass-based platforms to enhance wireless coverage and support 
next-generation high-frequency communication systems.

- 2022 ~ 현재 : 코닝테크놀로지센터코리아 (Staff Engineer)
- 2021 ~ 2022 :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선임연구원)
- 2018 ~ 2021 :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2016 ~ 2018 :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안테나 이론 및 기술)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의 구조 단순화 방법과 응용
남용현 박사 (KCC글라스)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s, RIS)는 무선 전파환경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용량과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구성 메타표면 (reconfigurable metasurfa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구성 메타표면은 다이오드와 같은 가변소자 기반의 설계로서 저비용, 저전력, 시스템의 단순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빔 특징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며,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의 
실용화 관점에서 메타표면의 고효율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단순화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단순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재구성 메타표면에서의 성능적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단순한 제어 방식을 가진 단위 셀들의 최적 배치를 통한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의 고효율 및 시스템 단순화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이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2026.02 ~ 현재 : KCC글라스 응용기술연구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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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EMC/EMP)

압축 센싱 기반 원통 모드 필터링을 활용한 18 GHz 이상 대역 EMC 시험장 평가 기법
박세호 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CISPR 16-1-4 및 ANSI C63.25.1에 규정된 사이트 전압 정재파비(Site Voltage Standing Wave Ratio, S-VSWR)는 
1 ~ 18 GHz 대역에서 EMC 시험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5G 밀리미터파 통신 
및 차세대 무선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18 ~ 40 GHz 대역으로의 시험장 평가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8 GHz 이하 대역에서 사용되는 시험장 평가 기법은 고주파 대역으로의 직접적인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원통 모드 필터링(Cylindrical Mode Filtered) 기반 S-VSWR 기법이 제안되었다. 본 
기법은 무지향성 송신 안테나를 Quiet Zone 경계에 배치하고, 단일 절단면 안테나 패턴을 측정한 후, 원통 모드로 변환 및 
필터링하여 시험장 반사 성분이 제거된 기준 패턴을 도출한다. 기존의 모드 필터링 구현에서는 원통 모드 계수(Cylindrical 
Mode Coefficients, CMCs)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으로 산출하기 위해 등간격 각도 샘플링이 요구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 방법론을 확장하여, 나이퀴스트 기준 이하의 언더샘플링 데이터 및 비등간격 샘플링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기법을 제안한다. 압축 센싱(Compressed Sensing, CS)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원통 모드 계수를 
정확히 추정함으로써, 측정 데이터의 제약 조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실측 결과를 통해 제안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18 GHz 이상 대역 EMC 시험장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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